
사감과 러브B

여학 에 원 겸 숙사 사감 하는 여사 독신C B

주 진 꾼 하다 사십에 가 운 그는 주근, .

얼 다운 맛 에 쓰 도 수 없 뿐 가 시들고, ,

거칠고 마 고 누 게 곰 슬 비 생각 게 한다.

여러 겹 주 훨 겨진 마 든지 숱 어 쪽 거

틀어 리지 못하고 엉 하게 그냥 빗겨 리 리가 통수에,

염 만하게 것 든지 늙어 가는 감 없었다, .

뾰 한 다 고 돋보 한 눈 릴 엔 숙생들

싹하고 몸 리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 웠다.

여사가 질겁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러브B ‘ ’

다 여학 숙사 그런 편지가 많 는 것 지만 학 도.

하고 다운 여학생 많 탓 지 하 에도 죽느

니 사느니 하는 사 타 들어 었다 숙생에게 는 사신.

검사하는 니 그 편지도 여사 에 어진다 달B .

지근한 사연 보는 그는 할 수 없 어 얼

편지든 리도 낸다.

닭 없 그런 편지 학생 말 큰 재변 었다 하학하.

가 웁게 그 학생 사감실 리어 간다 해 못견 겠다는 사.

근 근하 다 갔다 하 그는 들어 는 학생,

듯 리 한 걸 걸 가 맞닿 만큼 싹 다가들어

마주 다 웬 지 지 못하 도 생 색 살피고 겁 집어.

학생 한동 어 다가 간신 만한 리 ,

어“ ?”

하고 는다.

그 다“ , . !”

는 듯 한 마 하고 매우 못마 한 것 럼 우당 탕

당겨 주 다가 학생 그 는 걸 보 ,

승 냐 지 못해“ ? !”

하고 리 빽 질 는 었다.

스승과 는 그마한 상 하 새에 고 마주 는다 에.

도,

죄상 가 지“ !”



하는 것 럼 말 없 눈살 쏘 만 하다가 한 만에 그 편지

집어내어 학생 에 동 치 ,

건 누 한 는 거냐“ ?”

하고 시 한다 에 쓰 는지. ,

한 것“ .”

하고 답 수 없다 그러 신 누 것 쳐 는다. .

그런 편지 항 신 치 에 주 주 하다

가 수 없다고 내 ,

한 는 것 가 단 말 냐“ ?”

고 호 린 에 사연 어 보 하여 심한 학생 직 직

하 마 꿀 같 술에 리 여사 역 욱 심해 어느B

것 어 한다 실 보도 듣도 못한 한.

에게는 죄도 없는 것 변 변 하여도 곧 듣지 는다.

뢰어 망 지 그 지 퇴학 시킨다는 도,

는 여 에게 편지할 리가 만 하다는 필연 행실 한,

었 리 는 하다못해 어 한 만 도 하 니 어 해,

하게 었느냐는 .

칫 못하여 학 에 주 한 회 에 혹 보 는지‘ ’ ‘ ’

다고 리다 못해 주워 것 같 사내 보는 눈 어떻 냐,

어떻 냐 슨 말 건 냐 미주 고주 캐고 얼 고 볶, ,

십 감수는 시킨다.

시간 도 한 에는 사내 믿지 못할 것 우리 여,

는 마귀 것 연 가 니 신 니 하는 것도 마,

지어낸 리 것 에 침 없 열에 어 한 하다가 닦지

도 닥 침 쓰 에 해도 마룻 닥 다 에 그( .)

꿇고 도 린다 눈에 눈 지 거리 말 마다 하느님.

지 마 혹에 어지 는 어린 해 달 고 삶고

곱삶는 었다.

그리고 째 그 싫어하는 것 숙생 가 회하러 는 었

다 슨 핑계 하는지 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 친동 간. . ,

도 규칙 어 니 상학 니 슨 핑계 하든지 돌 보내 가

다.

말미 학생 동맹 학 하 고 지 들었건만 그

도 그 곤치 들지 다.



사감 감독하는 그 숙사에 가 들어 상한 생겼다B .

니 상한 생겼다 느니보담 각 었다 는 것 마 할는지‘ ’ ‘ ’

리 그런고 하 그 상한 언 시 것 귀신 에. ‘ ’

니 .

그것 다 니 어 새 한 고 어

든 숙생들 달고 곤한 에 어 없는 는 웃 과 살

살하는 말낱 새어 는 었다 하룻 니고 틀 닌.

다 에 그런 리가 귀 숙생 귀에 들리 도 하 지만,

결 뒷동산에 는 마 달빛에, ,

울고 가는 러 리 들었다 그 지 도 비.

닌가 하여 시 시한 들어 동 웠다가 럼 동 는

지 고 생각 도 어림없고 어 없 달 리 리 들,

린다고 학 웃집에 하거 는 에 는 동 들

만 여겨 스스 심하고 그 리 도 하 다.

그러 수수께 가 릴 는 다 어째 공 게 한 에 학생.

한꺼 에 었다 첫째 가 변 보 어났다가 그 리.

듣고 째 째 우고 만 것 다, .

리 들어 보 닌 에 게 슨 리“ . ?”

하고 첫째 는 호동그 진 눈에 워하는 빛 다, .

어 에 도 리에 랬어 도 비가 났단 말 가“ . ?”

하고 째 도 는 눈 비비 수상해 한다 그 에 많.

뿐 러 많 열 여 에 니 지만 치고 짓 짓 하( )

한 째 는 동 말 못 믿겠다는 듯 귀 울

다가,

는 수상한걸 도 언 가 한 들어본 도 하 니“ . .

는 들 하는 게지.”

에 그 상한 리는 웃었다 는 쓱하 귀 스.

쳤다 한 가운 다 동 없는 공 는 그 수상한 말낱 곁에.

는 듯 해 주었다.

태훈 그러“ , ! ?”

간드러진 여 리다.

경숙 가 시다 내 얼마 겠습니 경숙 에“ ? ,

게 친 타는 듯한 가슴 습니 ?”

열에 사내 청 하다.



한동 침 .……

고만 키스 가 지 행여 보 어“ . ‘ ’ ?

해 ?”

는 여 말 .

수 욱 지 는 내 숨 어질 지 키스 하여도“ ?

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 도 짧 것 한하겠습니다. .”

사내 피 뿜 듯한 말 계집 지러진 웃 혀

다.

그것 지 도 사 에 겨운 러진 수 다 간검 지독.

한 숙사에 런 생 는 얼 마주보 다 그! .

들 얼 고 운 빛 없지 호 심에 시

하 다 그들 리 에는 한결같 맨틱 한 생각 다. ‘ ’ .

에 는 여 보 고 학 근 돌고 곰돌 사내 타

는 듯한 가슴 걷 다 못하여 슥하 다 담 뛰어 지

리 든 다 꺼지고 직 달빛 가루 럼 린.

리 없 열리 여 수건 들어 사내 지도

리 활동사진에 보는 것 럼 피 리어 하 는 에 당.

고 하 는 에 매달 룽 룽하 가는 경 었는지 리

그 만 가지고 같 사 살거림에 는.

지 리 꿈결 같 감 개 릿하게 지개.……

시게 몸과 마 싸 돌 다 그들 뺨 후 후 달.

다 상한 리는 어났다. .

싫어 싫어 당신 같 사내는 싫어“ , , .”

에는 매몰스럽게 내어 는 .

사 하늘 여 숨 사 살 주“ , , , , ,

어 해 주어, .”

사내 는 간청 .……

우리 경 가 볼“ ?”

짓 째 는 몸 키 런 하 다 다 들도 그.

말에 한다는 듯 어 공 호 심 얼

환하 얼마쯤 망 다가 마츰내 가만 열고 다.

같 그들 가 가 심 많게 리 는 곳 향해 곰실

곰실 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다가 어 그림.

럼 리 없 움직 다.



리 는 어 지 게 수 었다 고는 운 듯.

주 걸 만큼 그들 었다 그런 리 말.

에 걸 는 사감실 그 듯 사내 못 어하!

고 침 도 듯하 여사 그 에 여 사내, B !

비 하는 하고 다.―

사 하늘 여 숨 사 말“ , , , , ,

죽 실 가슴 어 죽 실 내 생 맡 신 당신? ?

술 ”……

째 는 담스럽게 그 빠 열었다 그 틈 여 눈.

향해 쏘 다 어 한 경 냐 등 지 는. !

침 에는 숙생에게 러브 가 하게‘ ’

어 고 그 맹 도 여 없 펼쳐진 가운 여사 혼 도B ―

없 혼 어 다 누 어당 듯 고 경.

근시 한 곳 리 그 비쪽 같 얼 에 말할 수 없

원하는 짓고는 키스 다리는 것같 내어민‘ ’

사내 청 내어가 말 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리가.

겨 도 없 스 돌 지는 시늉 내 누 뿌리치는 듯

연해 짓 하 에는 쏘는 계집 지어,

싫어 당신 같 사내는 싫어“ . .”

하다가 에 지러지게 웃는다 그러 니 득 편지 한 숙. (

생에게 러브 하 집어들어 얼 에 지‘ ’ ) ,

말 그 게 사 하 당신 숨같 사 하“ ? ?

? , .”

하고 몸 스 는 그 울 가 었다.

에그 니 게 웬“ , ?”

첫째 가 곤거 다.

마 미쳤 보 에 혼 어 러고 꾸“ . ?”

째 가 맞 망 친다.

에그 해“ !”

하고 째 는 고 는 눈 었다 .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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